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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1. 28.(목) 배포 즉시

김문수 장관, 대설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대응 긴급 지시

  ’24.11.27.부터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인해 도로,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으로 대설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1.26.부터 강수·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기상상황과 
안전수칙을 사업장에 공문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리고 점검해왔다.
 
  11.27.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림에 따라,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대설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인 11월 대설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대설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제설작업 시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무너짐·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므로, 대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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